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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는	 100명의	 미술가,	 500여	 점의	 작품―

현대	 한국	 시각예술의	 지형도를	 세계에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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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art.kr』의	 기획	 의도

이제	 해외	 서점에서도	 멋진	 한국	 미술	 작가	 소개서를	 만날	 수	 있다.	 미술	 한류	 점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이하	 예술위)가	 유망한	 한국	 현대미술	 작가	 100명을	 소개하는	 영문	 책자	 『100.art.kr』	 (부제	 Korean

Contemporary	 Art	 Scene,	 열린책들	 펴냄)을	 공동	 출간했다.	 『100.art.kr』	 발간은	 고조되는	 한국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

고,	 이를	 소개하고	 홍보할	 만한	 제대로	 된	 책자가	 없다는	 미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	 말부터	 문화부와	 예술위가	 공동으로

기획,	 추진했다.

그동안	 한국	 현대	 미술	 작가들을	 소개하는	 홍보	 책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국내용으로	 제작된	 것을	 번역해	 해외	 일부	 기관에	 일회

성으로	 배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100.art.kr』은	 해외의	 미술	 관계자들과	 한국	 미술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	 현대미술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영문판으로	 기획되었고,	 무엇보다	 작가의	 작업	 특징이	 한눈에	 읽힐	 수	 있도록	 하는	 이미지	 중심의	 구성

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한국	 미술에	 관심이	 있는	 외국의	 일반	 대중도	 책을	 사서	 볼	 수	 있도록	 국외	 서점에도	 공급된다.

	 

□	 책의	 콘셉트와	 전체적인	 구성

가로	 21cm,	 세로	 28cm의	 판형으로	 624쪽	 가량인	 이	 책에는	 이수경(1963),	 이용백(1966),	 정연두(1969),	 천경우(1969)	 등	 한

국	 현대미술	 작가	 100명에	 대한	 소개가	 실리며,	 작가마다	 총	 6페이지가	 할애되어	 그	 중	 5페이지에	 작가별	 작업의	 핵심적	 이미지가	 담

겼다.	 부수	 원고로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평문과	 한국	 현대미술을	 관통하는	 중요	 키워드

20개를	 선택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는	 용어	 소사전이	 수록되었다.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해외	 프로모션이	 필요한	 1960~70년대	 생	 중심으로	 선정되었고,	 중견과	 신진을	 고루	 아울렀다.	 필진으로는	 고

충환,	 유진상,	 강수미	 등	 총	 10명의	 평론가가	 참여하였으며,	 해외	 소개	 책자라는	 기획	 의도를	 감안,	 가급적	 필자마다의	 주관적	 해석을

지양하고	 작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이러한	 작가	 100명에	 대한	 정보는	 장르	 구분	 없이	 A-Z로	 목록화

되어	 한국의	 대표적	 현대	 미술	 작가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처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책자의	 전체적인	 이미지만

으로도	 '한국	 현대미술'에	 대한	 매력과	 '해외	 소개서'에	 걸맞은	 공신력을	 줄	 수	 있도록	 판형,	 재질,	 디자인,	 구성,	 편집,	 기획에	 최대한

의	 심혈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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